
해외투자 동남아로 몰린다
1/3이 AS EAN 지역 투자 고려 … 중국투자는 실패작

해외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3분의 1이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향후 투자지역으로는 말레이지아, 인도네시아,

타이, 베트남 등 아세안(ASEAN) 국가들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해외투자의 성과는 매출신장률이나 시장점유율, 경상이익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

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가 발표한 [제조업 해외 투자현황]에 따르면, 국내 1000여개 제조기업의 20%가 이미 외국에 투자

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곳도 26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현재 투자지역은 중국이 34%로 가장 많았고 아세안 25%, 북미 15%, 일본 8%, 서유럽 5%, 중남미 4%, 동

유럽 3% 순으로 나타났다.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

해외진출시점(비중)

구 분 북 미 일 본 서유 럽 동 유럽 중남미 아 세안 중 국 기 타 누 계
1년내 10 8 12.5 0.0 0.0 0.0 21.3 30.0 12.7

1-3년전 28 24 31.3 25.0 33.3 7.7 26.0 40.0 23.1
3-5년전 14 20 6.3 12.5 16.7 15.4 15.7 20.0 15.3

5-10년전 20 24 18.8 50.0 50.0 38.5 33.1 10.0 30.6
10년이전 28 24 31.3 12.5 0.0 38.5 3.9 0.0 18.2
합 계 100 100 100.0 100.0 100.0 100.0 100.0 100.0 100.0

반면, 해외투자를 계획 또는 구상중인 기업의 향후 투자대상국으로는 아세안(37.1%)이 가장 많았고 북미

(19.7%), 일본(18.9%), 중남미(7.6%), 서유럽(5.3%), 동유럽(3.8%) 순이었으며 중국(0.8%)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

다.

국내 제조기업들은 해외투자의 주요 요인으로 시장점유율 확대(37%)를 꼽았고 생산비용 절감(31%)과 부품

조달(7%), 수출감소 대응(7%) 등도 고려한 것으로 응답했다.

해외진출 투자형태

구 분 북 미 일 본 서유럽 동유럽 중남 미 아세안 중 국 기 타 누 계

자회사 설립 60.8 53.9 52.9 40.0 50.0 49.2 60.3 57.1 56.3
합작회사 설립 7.8 15.4 17.7 30.0 33.3 39.7 32.4 14.3 27.2
기존기업 인수 7.8 3.9 - - - - 0.7 14.3 2.2
기존기업 출자 3.9 11.5 - - - 3.2 2.2 - 3.2
기 타 19.6 15.4 29.4 30.0 16.7 7.9 4.4 14.3 11.1

그러나 해외투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3.0(보통)을 기준으로 매출성장률(2.8), 시장점유율(2.7), 경상이익률(2.6)

등이 모두 보통 수준에도 못미친 가운데 진출한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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